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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관세장벽 현안 :

대만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기준 강화,

년 월 일 대만의 식품의약품 관리국인 는 새롭게 개정된 농식품 잔류농약기준을2016 3 18 , TFDA

공표했다 이번에 공표한 내용은 작물별 농약성분 최대잔류허용기준 지속적 화합물의 잔류기준. , ,

안전농약성분 목록 금지농약성분 목록 그리고 작물분류기준표 등 크게 가지로 구분되며 상세, 5 ,

내용은 사이트(http://www.fda.gov.tw/ 내의 법률 및 규정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) .

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잔류농약 농산물에 대한 기준을 강화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지난 월. 1

일 대만 중화민국 집행부는 사이트 내 게시판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20 , (Taiwan ROC) ‘

고 국내 농업생산을 위한 우수한 환경을 보존하고자 농약 및 동물의약품의 출처 사용자 그리고,

최종소비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 이라고 밝혔다’ .

해당 뉴스에 따르면 대만 중화민국 집행부는 불법농약성분이 잔류하는 농식품 관리 및 단속 시

행의 일환으로 합리적인 수준의 최대잔류허용기준의 제정을 돕는 것 을 제시했으며 그 외 시‘ ’ ,

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농산물의 수시 점검 및 대만 농식품의 생산이력 추적시스템 강화 등을

함께 제시했다.

세계의 농식품 안전기준 강화추세와 한국의 잔류농약기준

최근 농식품에 대한 농약 안전기준은 전세계적으로 높아지는 추세이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싱가.

포르의 세계적인 차 브랜드 의 캐모마일 그린티가 대만 검역에서 이슈가 된 적이 있(Tea) , TWG

다 의 대변인은 비용 및 시간적인 측면에서 개가 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테스트를 전부. TWG 300

일일이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전하며 국가별로 상이한 검역기준을 모두 충족하는데 어려,

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각국은 잔류농약성분에 대해 더욱 엄격한 기.

준을 요구하는 실정이다.

한국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잔류농약기준을 제공하고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, ,

조를 통해 보다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월 국내유력 농업저널인 농민신문사7 . 11

의 기사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수입의존도가 높은 커피 아몬드 바나나 망고 등의 농, , , ,

산물에 대한 농약잔류기준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기준안은 올해.

월 일부터 견과류 및 열대과일류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년까지 다른12 31 , 2018

농산물에 대해서도 확대될 전망이다.

비관세장벽 시사점 및 대응방안[ ]

농식품의 위생검역 기준은 국가별로 상이할 뿐 아니라 수백개에 이르는 화학물질을 일일이 테,

스트해야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에게 매우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농.

약의 사용단계부터 안전에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수출시에는 반드시 지정된 기관을 통해 테스,

트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.

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운영하는 농식품안전안심서비스(Safe Q; www.safeq.go.kr)는 국내 농

산물안전성 검정시스템으로 해외 농식품의 안전정보와 더불어 수출농식품의 농약안전 사용지침,

들을 제공하고 있어 우리기업들이 농식품의 해외수출을 준비할 때 유용한 정보들을 제공하고

있다.

-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 상의 콘텐츠를 출처를 밝히지 않고 무단 전재를 금합니다KATI( ) .

- 본 페이지에 등재된 모든 자료는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.

비관세장벽 수출국 현지뉴스 및 대응방안 분석


